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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후생

연금의 두 가지 주요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20세부터 59세까지의 모든 일본 

내 거주자(자영업자, 학생, 무직자 포함)가 

가입 대상이며, 정액제로 운영된다. 가입자

는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주요 

목적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후생연금은 민간 기업의 급여 근로자와 

공공 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후생연

금 가입자는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령하면

서 후생연금의 혜택도 동시에 받는다. 후생

연금은 소득 비례제로 운영되며,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급여는 개

인의 소득 수준과 근무 기간에 비례해 결정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은퇴 후 생활비를 보다 안정

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후생연금 가

입자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을 동시에 수령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생활비

를 보장하는 한편, 후생연금은 추가적인 수

입을 제공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

원한다.

일본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공적 연금제도

의 장기적인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재정 검

증’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및 후생연

금보험법에 따라 재정 검증을 통해 약 100년

간의 재정 전망을 작성하며, 장기적인 재정 

수지 전망을 계산하고 급여 수준 조정이 필

요한지 여부를 검토한다(岡田, 2024). 만약 

소득대체율이 5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

면, 급여 수준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연금 

수급자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

한다.

일본 연금제도의 개정에 있어 2004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4년 제도 개정 이

전에는 5년마다 재정 재계산 시 최신 인구 

추계와 장래의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급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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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보험료 수준을 재계산하여 결정하였

다. 그러나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과 고령

화의 영향으로 향후 보험료율이 25%를 넘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역 세대에게 급여 수준과 보

험료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개정 당시 

현역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

험료 상한을 고정하고, 약 100년간의 보험료 

수입, 국고 부담, 적립금의 재원 범위 내에서 

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현역 세

대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인구 동

태의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 수준을 조

정하여 장기적인 급여와 부담의 균형을 확보

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マクロ経済スライド)’ 제

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향후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5년에 한 

번 실시되는 재정 검증에서 급여 조정이 종

료되는 시점의 소득대체율이 50%를 넘는지 

확인하고 있다(押野, 2024).

2004년 연금제도 개정 이후 일본 연금제

도 개혁을 둘러싼 주요 정책 과제는 제한된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그리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활동과 

노동시장 참가율을 어떻게 높일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공적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

성과 충분한 급여 수준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2024년 재정 검증의 결과
후생노동성은 7월 3일, 2024년 연금제도

의 재정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 검증에

서는 장래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가

정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나, 미래는 불확실하

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를 설정하고 있다.

① 인구 가정은 출생률과 사망률을 각각 

고위, 중위, 저위로 나누고, 이전의 재정 

검증 시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입국 초

과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기 

전인 2016∼2019년의 실적 평균인 16

만 4000명을 기준으로 3가지 케이스가 

설정되었다.

② 노동력 가정은 노동 참가 진전 시나리

오, 노동 참가 점진 시나리오, 노동 참

가 현상 유지 시나리오로 나누었다.

③ 경제 가정은 고성장 실현 케이스, 성장

형 경제 이행 케이스, 과거 30년 투영 

케이스, 1인당 제로 성장 케이스로 구

분되었다(+1.6%∼-0.7%).

이번 재정 검증에서는 각 세대 및 성별의 

65세 시점에서의 노령연금 분포 추계를 처음

으로 실시하였는데, 젊은 세대일수록 후생연

금의 가입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 평

균 연금액이 높아지고, 여성의 연금액 상승

도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NHK,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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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는 사

람이 현역 세대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생

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

표로, 부부의 연금액이 현역 세대 남성의 세

후 수입의 몇 %에 해당하는지를 보여 준다. 

이는 연금제도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얼마

나 효과적인지를 평가하는 핵심 요소이다. 

2024년 재정 검증 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소득대체율은 61.2%로, 5년 전 전망보다 개

선되었다. 이는 연금 수령자가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 소득 대비 약 60% 이상의 생활 수

준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5년 

전 재정 검증과 비교하여 장래 급여 수준도 

상승했다. 1인당 성장률을 제로로 예상한 케

이스를 제외하면, 향후 소득대체율 50%의 

급여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및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율 상승, 연금에 가입한 여성의 증가로 

인한 연금 재정 개선, 그리고 최근의 주식시

장 호황으로 인한 적립금 운용 실적 호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読売新聞 社説 2024. 

7. 4.).

나. 거시경제 슬라이드

거시경제 슬라이드는 일본 공적 연금제도

의 자동 조정 장치이다. 연금의 재원은 보험

료, 국고 부담, 적립금으로 구성되는데, 저출

산과 고령화로 인해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를 고정한 상태에서 연금 지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여 감액하는 제도가 거시경제 슬라이

드이다. 조정률은 공적연금의 피보험자 수 

변동률과 평균수명의 연장률을 곱하여 계산

된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납부하는 피보험

자 수가 줄어들면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므로 

연금 인상분에서 차감된다. 또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 급여 총액이 늘어나므로, 이 역시 

연금 인상분에서 차감된다. 이러한 조정 과

정을 통해 연금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

적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

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국민연금을 1호 피보험

자(자영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를 대상

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초연금 급

여 수준을 기준으로 2호(회사원), 3호(전업주

부) 피보험자의 후생연금에서 보수 비례 부

분을 감액하여 균형을 맞추는 2단계의 조정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과 후생연금의 조정 시기가 다르게 작동하

며, 기초연금의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안 좋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급여 조정이 후

생연금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

다. 또한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상황에서 거

시경제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아 기초연금

의 급여 수준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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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 최근에는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

서, 제3호 피보험자의 감소가 예상보다 빠르

게 진행되고 있으며, 후생연금 가입자 수가 

증가하여 후생연금 재정이 개선되고 있다. 

그 결과, 기초연금의 급여 조정이 보수 비례 

부분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押野, 2024).

실제로 기초연금의 급여 조정이 보수 비례 

부분보다 더 길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가

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과거 30년

간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에서는, 

후생연금의 보수 비례 부분 급여 조정이 

2026년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기초연금

의 급여 조정은 2057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厚生労働省, 2024a).

3. 시나리오별 재정 추계
시나리오별 재정 추계는 공적 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재

정 상황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보

험료 인상, 연금 지급 시기 연기, 피보험자 

범위 확대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적용했을 

때, 연금 재정이 어떻게 변화할지 미리 계산

하는 것이다.

재정 검증이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한 재

정의 현황과 전망을 작성하는 것이라면, 시

나리오별 재정 추계는 연금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데 있어 더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小川, 2024). 시나리오별 재정 

추계에서는 피용자 보험의 추가 적용 확대와 

거시경제 슬라이드 조정 기간의 일치 등이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

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 피용자 보험의 적용 확대

후생연금의 가입자가 증가하게 되면 재정 

상황은 호전되는데, 피용자 보험의 적용 확

대는 향후 연금 수준 확보에 효과적이란 점

현행제도 90만명 확대 200만명 
확대

270만명 
확대

860만명 
확대

2024년도 
소득대체율

61.2%

성장형경제 이행, 
계속

57.6%
(2037)

58.6%
(2035)

59.3%
(2034)

60.7%
(2028)

61.2%
(조정없음)

과거 30년 투영 50.4%
(2057)

51.3%
(2054)

51.8%
(2052)

53.1%
(2048)

56.3%
(2038)

주: 급여 수준 조정 종료 후의 소득대체율이며, (  ) 안의 숫자는 급여 수준 조정 종료 연도임. 시산의 인구 전제는 중위 추계(출생 중
위, 사망 중위, 입국 초과자 16.4만 명).

출처: “国民年金及び厚生年金に係る財政の現況及ひ見通し―令和6(2024)年財政検証結果―”, 厚生労働省, 2024a. https://
www.mhlw.go.jp/content/001270530.pdf

| 표 1. 장래의 소득대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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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되었다. 특히 기초연금 및 저연금 계

층의 급여 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

로 나타났다(厚生労働省, 2024b).

나. 기초연금의 납부 기간 연장 및 급여 
증액

기초연금의 보험료 납부 기간을 현행 40

년(20∼59세)에서 45년(20∼64세)으로 연장

하고, 그만큼 기초연금을 증액할 경우, 향후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을 확보하는 유효한 수

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과거 

30년 투영 케이스의 경우, 2055년의 소득대

체율은 57.3%로, 현상 유지 시의 50.4%보다 

6.9% 포인트 개선된다. 보험료 부담은 5년간 

총액 약 100만 엔이 증가하며, 기초연금 수

급액은 연 10만 엔가량 증가하지만, 저소득

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木内, 2024).

다. 거시경제 슬라이드 조정 기간의 일치

기초연금과 보수 비례 부분의 급부 조정을 

동시에 종료할 경우, 기초연금의 급여 조정

이 조기에 종료되어 현행 제도의 전망보다 

급여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극소수의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

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

다. 다만, 기초연금의 급여비 중 절반은 국고 

부담이므로,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개선할 

경우 국고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이에 대한 

재원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押野, 2024).

라. 재직노령 연금제도

재직노령 연금제도는 임금과 후생연금의 

합계가 월 50만 엔을 넘는 60세 이상 후생연

금 수급자에게 보수 비례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 정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인

해 일을 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게 되

면서 취업 시간을 조정하는 고령자가 적지 

않다. 이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공급을 저해

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측

면이 있다. 

하지만 2027년부터 재직노령 연금제도가 

폐지될 경우, 일하는 연금 수급자의 급여는 

증가하겠지만 장래 세대의 급여 수준은 일정 

부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30년 투

영 케이스에서는 급여 조정이 종료되는 시점

에서 소득대체율이 0.5% 포인트 하락할 것

으로 예상된다. 재직노령 연금제도의 수정은 

연금 재정을 악화시키는 한편, 현 제도를 유

지할 경우 고령자의 노동시장 공급이 정체되

어 경제 성장률 저하 및 연금 재정 수지 악화

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木内, 2024).

마. 표준 보수 월액의 상한  

후생연금에서 “표준 보수 월액”이란 연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을 의미한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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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이 금액의 상한은 65만 엔으로 설정되어 

있다. 즉, 월 소득이 65만 엔을 초과해도 연

금 계산에서는 65만 엔까지만 반영된다. 이 

상한을 ① 75만 엔(상한에 해당하는 사람의 

4% 정도), ② 83만 엔(상한에 해당하는 사람

의 3% 정도), ③ 98만 엔(상한에 해당하는 사

람의 2% 정도)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상한

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속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증가한다. 그러나 상한에 해

당하는 사람들의 노령 후생연금 수령액이 증

가하고, 장래 세대의 연금 급여 수준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小川, 2024).

4. 과제
재정 검증 결과가 공표된 이후, 일본의 주

요 신문사들은 사설을 통해 재정 검증 결과

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다. 이하에서는 주요 

신문사의 사설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

해 간단히 확인한다.

가. 모델 케이스의 현실 적합성

재정 검증에서 사용된 모델 케이스는 일반

적으로 남성 회사원과 전업주부로 구성된 전

형적인 가정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일본 사회에서는 부부 맞벌이 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적인 가정 모

델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読売新聞 社説 2024. 7. 4.). 

맞벌이 가정은 이제 더 이상 예외적인 경우

가 아니라, 일본에서 일반적인 가정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업주부 모델

이 과거만큼 흔하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존재하게 되었다.

특히 단신 고령자(독신 노인)의 증가가 앞

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혼자 사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기

존 모델 케이스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毎日

新聞 社説 2024. 7. 5.).

나.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 하락이 예상되는 가

운데, 기초연금의 인상이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 목표 케이스에서는 10%, 과거 30년 투

영 케이스에서는 30%의 하락이 예상된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재정 검증 결과에 기반

하여, 자영업자 등의 기초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하여 45년으로 하는 개혁의 

실시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厚生労働省, 

2024c). 국회에서는 새로운 부담 증가에 대

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여당 내에서도 신중

론이 확대되고 있다(朝日新聞 사설 2024. 7. 

5.). 연금의 최저 보장 기능이 약하다는 점은 

여전히 일본 연금제도의 과제로 남아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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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 피용자 보험 적용 확대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부담 증가

고용되어 있으면서도 기초연금만 수령하

는 사람들이 후생연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하

여 향후 급여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 또한 주 20시간 이상 일하는 비정규

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단시간 노동자에게도 

후생연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업 규모 요

건의 철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産経

新聞 社説 2024. 7. 4.). 하지만 피용자 보험

의 적용 확대는 사업소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과 사무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과

제를 안고 있다(押野, 2024).

5. 맺음말
후생노동성은 2024년 11월부터 여당과 함

께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연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정리한 후 내년 초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나리오별 재정 추계에서 다룬 5가지 전제

가 내년 연금제도 개혁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木内, 2024).

재정 검증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연금제도 

자체에 초점을 맞춘 성격이 강하지만, 향후 

전개될 본격적인 연금 개혁과 관련된 논의에

는 정치적 요소가 크게 개입할 수밖에 없다

(小川, 2024). 특히 기초연금의 납부 기간 연

장과 급여 증액에 대해서는 저소득자의 부담 

증가와 관련해 정치인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과제와 

급여 수준 인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

에 달성하기 위한 일본의 제도 개혁 움직임

은,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과 낮은 급

여 수준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한국의 

연금 개혁 방안을 생각할 때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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